
- 내년 상반기 내 SNK 히로인즈 태그 팀 프렌지 활용한 MMORPG 게임 개발

- 현재까지 정확한 게임 명칭 無 , 전세계 iOS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선보일 계획

SNK 인터랙티브가 모바일 게임개발사 너울엔터테인먼트(대표 송성빈 )에 ‘SNK 히로인즈 Tag Team 

Frenzy(이하 : SNK 히로인즈 태그 팀 프렌지)’ IP 라이선스(지식재산권)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

혔다 .

SNK 히로인즈 태그 팀 프렌지는 지난 2018년 9월 PS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2 대 2 대전 

격투게임이다. 해당 게임에는 SNK의 <킹 오브 파이터즈>, <아랑전설> 등의 소속 히로인(여성

캐릭터)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, 이중 <아랑전설> 시리즈 메인 캐릭터 ‘테리 보가드’가 여

성화된 모습으로 참전해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.

이번 계약으로 너울 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상반기 내에 SNK 히로인즈를 활용한 MMORPG로 선

보일 계획이다. 현재까지 정확한 게임명은 게임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SNK의 여성 캐릭터들의 성격과 특

징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게임 유저가 직접 단장이 되어 히로인즈를 수집하며 성장시키는 배경

을 담았다.

SNK관계자에 따르면 “너울엔터테인먼트는‘ 다섯왕국 이야기’, ‘세레스M’을 발표해 게이머들로부터 

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유망 게임회사로 화려한 3D 그래픽 구현과 대규모의 접속에서도 안정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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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K 인터랙티브 , 너울엔터테인먼트와  ‘SNK 히로인즈 ’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

"훌륭한 게임사들에 지속 투자 계획 "



서버 기술력을 갖고 있다”며 “이번 IP 계약 체결로 양사는 전세계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게임

을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의 협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”고 전했다 전했다 .

한편 SNK인터랙티브는 지난해 여름 너울엔터테인먼트에 20억 원을 투자하고, 이 회사 주식 10%

를 취득했다. 또한 2017년에는 코스닥 게임 개발사인 넵튠에 30억 원을 투자해 세간의 이목을 집

중시킨 바 있다.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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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NK 인터랙티브 소개>

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

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‘더 

킹 오브 파이터즈’ ‘아랑전설’ ‘메탈슬러그’ ‘사무라이 스피리츠(사무라이 쇼다운)’ 등 1990년대를 풍미한 

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(IP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

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,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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